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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2강 만물의 뿌리, 유일신 브라흐만

  1. 거꾸로 선 나무의 은유가 뜻하는 것은?

  

  * 만물의 뿌리인 브라흐만을 상징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유명한 구절:

  뿌리는 위쪽으로

  가지는 아래쪽으로 향하는

  보리수나무를 보라.

 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브라흐만처럼 보이도다.

  그 뿌리가 바로 순수한 빛

  브라흐만의 모습이로다.

  그것이 ‘불멸’의 이름으로 불리는 브라흐만이다.

  그 브라흐만에 모든 세상이 의지해 있으며

  어느 누구도 그를 벗어날 수 없도다.

  그가 바로 그것[브라흐만]이다.

               ―<까타 우파니샤드> 

  * 보리수는 인도에서 신성한 나무이다. 그러나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보리수는 차별화

된다. 거꾸로 세움으로써! 거꾸로 선 이 나무는, 소위 종교학에서 우주나무라 부르는 

나무에 해당된다.

 * 우주나무에 대한 상상: 

  1) 북유럽신화의 이그드라실(Yggdrasil) 즉 거대한 물푸레나무는 신과 거인과 인간이 

사는 모든 세계에 생명을 주는 우주나무이다. 

  2) 페르시아의 생명나무: 이 나무는 원천과 무한을 상징하는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

있다.

  3) 단군신화의 신단수(神檀樹)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神樹이자 우주나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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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) 한국의 민간신앙: 긴 장대 위에 새의 형상을 얹은 솟대, 우주나무!

  * <우파니샤드>의 우주나무와 가장 유사한 것은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

(Kabbalah)의 ‘생명나무’이다. 이 나무도 거꾸로 서 있다. 그리고 우주의 비 을 알려주

는 나무이다.

  * <우파니샤드>는 우리가 상실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. 

  몸의 뿌리가 음식 이외에 어떤 것이 될 수 있겠느냐. 

  총명한 아들아, 마찬가지로 음식은 그 뿌리를 물로 삼고 있다. 

  또 그 물은 그 뿌리를 불로 삼고 있으며, 

  불은 참 존재를 뿌리로 하고 있다. 

  이 모든 생물은 참 존재를 그 뿌리로 하고 있으니…

                   ―<챤도기야 우파니샤드>

 

  2. 당신이 곧 신의 사원

* 우파니샤드의 현자는, 브라흐만이 두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. 

  1) 형상이 없는 존재, 2) 형상을 지닌 존재. 

 * 오움(AUM): 브라흐만의 상징: 

  대성자 삐삘라다에게 쉬비의 아들 사뜨야까마가 물었다.

  “성자시여, 인간들 중에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‘옴’을 기억하는 사람은 

어던 세상으로 가겠습니까?”

   “사뜨야까마여, 이 ‘옴’은 초월의 브라흐만이며, 또한 속세의 브라흐만이기도 하다. 

그러므로 현명한 자들은 두 브라흐만 중 하나를 얻게 되느니라.”

  “만일 ‘옴’ 한 글자만 명상한다면, 그는 ‘아’만큼 깨달음을 얻고, 곧장 다시 속세의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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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세계로 내려오게 될 것이며, 이 속세에서 고행과 금욕생활과 믿음으로 살며, 위대한 

자를 느끼며 살리라.”

  “만일 두 글자의 옴을 명상한다면, 그는 달의 세계에서 브라흐만의 광휘를 경험하고 

돌아오리라.”

  “그러나 세 글자의 ‘옴’을 통해 최고의 브라흐만을 명상하는 사람은 저 빛나는 태양

과 하나가 되리라. 뱀이 허물을 벗듯이 그는 죄를 벗게 되리라. 그는 몸 안에 든, 숨보

다 중요한 ‘뿌루사’를 보게 되리라.”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-<쁘라사다 우파니샤드>

 * 우파니샤드의 현자는 브라흐만을 ‘존재’(satya), ‘지성’(jnana), '무한‘(ananta)이라고 

일러준다(<타이티리아 우파니샤드>). 이것은 흔히 브라흐만의 본질적 정의로 알려져 있

다. 

  가) 브라흐만은 불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변하는 것들과 구별된다. 

  나) 브라흐만은 정신의 영역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과 구별된다.

  다) 브라흐만은 불멸이기 때문에 소멸할 것들과는 구별된다. 

  이 세 가지 본질적 속성에 ’희열‘(ananda)을 덧붙이기도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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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우파니샤드>(upanisad)의 명칭과 내용에 대해

1) 이샤 우파니샤드: ‘이샤’라는 이름은 본문의 첫 구절 ‘이샤바스야 이담 사르밤’(이 

세상 모든 것은 神으로 덮여 있도다)에서 딴 것이다.

  분량은 적지만 내용 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 전체 우파니샤드를 

대표하는 주요한 우파니샤드로 꼽힌다.

2) 께나 우파니샤드: ‘께나’는 ‘누구에 의해서’라는 뜻을 담고 있다. 

  형용할 수 없는 브라흐만의 존재에 대해, 인간의 감각기관들과 숨(호흡)에 대해 다루

고 있다.

*3) 까타 우파니샤드: 죽음과 해탈의 문제를 다룬 우파니샤드.

  총명한 소년 나찌께따와 죽음의 신 야마의 대화로 짜여져 있다.

 4) 쁘라사나 우파니샤드: 제자의 질문과 스승의 응답을 담은 우파니샤드. 이처럼 질문

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된 데서 붙여진 이름.

  위대한 성자 삐빨라다가 젊은 사제들이 갖고 있는 브라흐만에 대한 미혹을 풀어주는 

내용이 담겨 있다.

5) 문다까 우파니샤드: ‘문드’는 ‘(머리를)를 깎다, 다’란 뜻을 기지고 있으므로, 위대

한 철학자 샹까라는 이 우파니샤드의 이름을 ‘무지(無智)를 깎아주는 우파니샤드’로 해

석하였다.

  브라흐만에 대한 고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*6) 만두끼야 우파니샤드: 열두 개의 만트라로 되어 있는 이 우파니샤드는 인간 의식의 

네 단계를 다루고 있다.

7) 찬도기야 우파니샤드: ‘찬양의 우파니샤드’라는 뜻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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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우파니샤드는 사마 베다[찬가의 지혜: 주로 운문형식]의 핵심이 되는 찬양의 상징

적 내용들을 형이상학적 견지에서 풀고 있다.   

        

8) 슈베따슈바라따 우파니샤드: 우파니샤드를 강론한 성자 슈베따수바라따의 이름을 딴 

것이다. 

  이 책은 감각을 통하지 않는 순수지혜, 감각을 통해 얻는 지혜를 다룬다.

*9) 아이따레아 우파니샤드: 우주의 궁극적 실체로써의 아트만(Atman)에 대해 상세히 

다루고 있다. 지고(至高)의 아트만과 개체 아트만의 관계도 다룬다.

10) 따이띠리아 우파니샤드: 닭과 비슷하게 생긴 ‘띠띠르’라는 새의 이름을 따서 붙여

진 이름이다.

 브라흐만(아트만)이 육신 안에 어떻게 깃들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.

11) 브리하다란야까 우파니샤드: 다른 책보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‘브리하드(긴 혹은 

분량이 많은) 아란야까(숲속에서 전수되는 지식)’이란 이름이 붙여졌다.

 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하나[梵我一如]라는 원리, 세상과 창조의 원리, 아트만, 業과 

윤회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.

12) 까우쉬따끼 우파니샤드: 성자 까우쉬따끼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는데, 이 이름은 

‘속세의 기쁨과 슬픔을 초월하게 하는 지혜’라는 뜻을 갖고 있다.

  인간의 숨, 브라흐만, 아트만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.

13) 마이뜨리 우파니샤드: 성자 마이뜨리의 이름을 딴 책. 

  절대적인 하나(브라흐만)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다양성의 관계, 우주의 원리를 설명

하는 브라흐마, 비슈누, 시바의 상징성, 그리고 요가 등을 다루고 있다.

14) 수바라 우파니샤드: 성자 수발라에게 창조자 브라흐마가 주는 우주의 원리와 아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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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.

  15) 와즈라수찌 우파니샤드: 성자 와즈라수찌의 이름을 딴 우파니샤드. 후기 우파니

샤드에 속하며 진정한 사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

*16) 자발라 우파니샤드: 아타르바 베다에 속하는 우파니샤드로, 학문의 신 브리하스빠

띠가 직접 성자 야자발끼야에게 전하는 해탈의 가르침.

17) 빠잉갈라 우파니샤드: 성자 빠잉갈라의 이름을 딴 책으로, 빠잉갈라가 스승 야자발

끼야에게 브라흐만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.

18) 까이왈리야 우파니샤드: 이 책은 ‘유일함[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고 오로지 이 하

나만이 남는다]의 단계’에 이르게 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.

  성자 아슈발리아는 브라흐만 신에게서 ‘유일함의 단계’에 대한 가르침을 얻는다는 내

용. 


